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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각식 개요  

  2025.12.8.(월) 금융위원회 및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

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하였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

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하였

으며, 행사는 축사(금융위원장), 인사말(새도약기금 대표), 새도약기금 경과 및 

성과 발표(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소각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새도약기금 소각 지원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25.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수급자) 보유분 1.1조원, 7만명분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원, 22.9만명), 국민행복기금(1.7조원, 11.1만명)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7만명) 우선 소각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 기초수급자(6.6만명), 중증장애인(0.3만명), 보훈대상자(0.1만명) 우선 지원

▴ 금융위원장,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은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레머니 참석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번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자 우리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한 투자”

▴ 새도약기금, 약 2달간 42만명 보유 6.2조원 채권 매입하여 추심고통 경감

보도시점 25.12.8(월) 15:00 배포 25.12.8(월) 09: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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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월 1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중 이번 소각 대상은 약 20% 수준

  ㅇ (매입 → 소각) 채권규모5.4조원 → 1.1조원 / 차주수34.0만명 → 7만명

<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합 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액(억원) 11,305 11,190 437 129

차주수(명) 69,916* 66,335 2,869 712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간 중복을 제거한 차주는 총 67,061명

 ※ [별첨] 1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채무자 연령·소각규모·연체기간)

2 주요 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 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발언했다. [별첨] 금융위원장 축사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이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민 대표들은 장기 연체

채권 원인 서류를 함께 파쇄기에 넣는 소각 세레머니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새도약기금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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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2조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고,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1차 매입(10.30일) : 5.4조원, 34.0만명 / 2차 매입(11.28일) : 0.8조원, 7.6만명

  ** 새도약기금 매입시부터 추심이 중단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ㆍ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된다.

    *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12.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및 새도약

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확인이 가능하다.

<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송병관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1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

책임자 단  장 이해진 (051-794-3040)

담당자
팀  장 민철기 (051-794-3401)

팀  장 이혜원 (051-794-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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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1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 (차주 기준)

□ (연령)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음

< 연령별 차주 규모(명) > < 연령별 비중(%) >

                                                              

□ (소각규모) 3천만원 이하가 80% 상회, 1천/2천만원 이하가제일 큰 비중

< 소각 규모별 차주 수(명) > < 소각 규모별 비중(%) >

   ※ 새도약기금의 1인당 소각 지원 금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 

□ (연체기간) 20년 이상~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

< 연체기간별 차주 수(명) > < 연체기간별 비중(%) >

   ※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제한


